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3 

“절도에서 관대함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열기  

도둑질일까? 아닐까? 

- 어수룩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칠석이와 팔석이는 부잣집 똥을 가져오면 부자가 된

다는 말에 최 부자네 똥을 몰래 가져다 아랫목에 고이 모셔 두었어요. 칠석이와 팔석

이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콜롬비아 출신으로 멕시코 국적을 취득한 타이로 두케(36)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크림을 몇 개 집어갔다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두케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20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을 내며 믿음이 매우 좋은 A씨, A씨의 모든 생각은 어

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였다. 집에를 가도 회사를 가도 온통 교

회학교 생각뿐이었다. 회사를 가면 틈틈이 회사전화로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회사 복사기와 칼라 프린트로 온갖 자료와 공과를 뽑는다. A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

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이 있고, 아이들은 A교사를 너

무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칭찬일색이다. A씨의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 국회의원 B씨, 그는 말 빨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달변인 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

다. 하지만, 그가 지친 공약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말 빨로 요리 조리 미꾸라지처럼 피

해다니고 있다. 국회의원 B씨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다섯 사례 중 가장 도둑질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대로 가장 애매하거나 

도둑질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 위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아래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이 행동은 도둑질인가요? 

�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에배소서 4:28 

28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

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낼까요? 나도 모르는 새에 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양심에 걸렸지만 그 양심을 무시한 채 행동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에베소서 4:28에서 바울은 도둑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남을 돕지 않는 것 

 

- 마르틴 루터는 “삶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단지 엄청난 도적들

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하고 넓은 시장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무심

코 저지르는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  

직장(사업)  



사회  

관계  

교회  

연약한 자들  

 

2.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만이 도둑질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합

니다.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 

바실리우스는 “누군가 남의 옷을 훔치면 그는 도둑이라 불린다.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

음에도 그리하지 않는 자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찬장의 빵은 

배고픈 자의 것이요. 네가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 놓은 옷은 헐벗은 자의 것이다.“라고 

바울의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옷장을 열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옷이지?” 

오늘 당장 당신의 신발장을 열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신발이

지?” 

나에게 필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결단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세상을 본다면, 그것

은 단지 엄청난 도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하고 넓은 시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론 

일부러, 모르는 척 하며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성경의 절대적 기준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을 도둑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허용 가능 절도 수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 남은 거야, 다음에 갚으면 되지, 어차피 회사한테는 없어도 아쉽지 

않은 물건인 걸, 남들도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잖아, 이정도는 누구누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 하

지 않아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

아가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신이 중단해야 할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